
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성명서 

정부는 화물노동자의

생존권을 보장하라!!
화물연대 총파업이 3일째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. 안전운임제(화물운송업계 
최저임금제)를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라는 화물노동
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. 장시간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낮은 운송료 구조는 화
물노동자의 과적, 과속, 과로를 낳았다. 연일 치솟는 기름값도 온전히 화물노동
자가 떠안아야 한다.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너
무나 정당하다.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엄호하
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다.

화물연대 총파업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.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
로 적용기간이 종료된다. 종료 1년 전에 시행결과를 분석해 연장할지 여부를 결
정하기로 했다. 작년 말까지 제도를 연장할지 결정해야 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
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. 

정부는 ‘엄정대응’ 방침은 적반하장이다. 그동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있던 
정부가 이제 와서 화물노동자들에게 ‘엄정대응’ 운운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밖
에 안된다.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부터 보장하라.

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!
정부는 책임회피 하지말고 화물노동자의 요구 수용하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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